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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메리칸 셰프>을 통해 본 

손목터널증후군

유능한 요리사일수록 
피해가기 어려운 
직업병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유명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 칼 캐스퍼의 좌절과 성공을 다루고 있다. 꼼꼼한 

성격에 화려한 실력까지 갖춘 요리사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다. 바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손목 

때문에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미디어 속 직업병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임종관

:  미디어 속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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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셰프> 주인공의 아킬레스건?

손목터널증후군!

이른 아침 미국의 한 식당, 주방에서 요란한 칼질 소리

가 들린다. 셰프 ‘칼 캐스퍼’가 오늘 메뉴에 올릴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있다. 그는 향신료부터 메인 재료까지 

모두 직접 체크하는 꼼꼼한 요리사. 그러던 어느 날 그

의 레스토랑에 유명한 비평가가 찾아온다. 

비평가를 맞이하기 위해 칼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지만 

레스토랑 사장의 반대로 전에 해오던 메뉴를 대접하게 된

다. 요리를 맛본 비평가는 칼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비난

하고, 칼은 명성에 흠집이 생긴다. 칼은 트윗을 통해 비평

가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대결 당일 이번에도 오너의 

명령으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지 못하자 자존심이 상해 

레스토랑을 그만둔다. 하루아침에 유명 레스토랑 셰프에

서 푸드트럭을 모는 길거리 요리사로 전락한 그가 재기에 

성공한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큰 줄거리다.

쉬지 않고 손을 쓰는 사람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제 아무리 화려한 손놀림을 구사하는 일류 요리사라고 

해도 단련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쉬지 않고 손

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질병, ‘손목터널증

후군’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으로도 

불린다. 요식업 종사자가 겪는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

으로 정중신경이 여러 원인에 의해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신경증상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요리사 뿐 아니

라 많은 사람이 손목터널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특

히, 주부처럼 반복적으로 가사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회사원이 많이 겪

는다. 꾸준히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된다.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은 대략 이러하다. 손목이 저릿저

릿하고,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 어깨와 목까지 아프다. 이런 증상

이 나날이 심해진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치료 방안

을 듣고 치료를 진행해야겠다.  

손목터널증후군 자가진단법

①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손등을 약 90도로 맞댄다.  

② 해당 자세를 1분간 유지하면서

손목저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질환이 의심된다.

① 엄지와 검지를 OK사인 모양으로 

     맞댄 뒤 손목을 살짝 구부린다.  

② 이 자세에서 돌출되는 손목 

     힘줄을 다른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질환이 의심된다.  

1. 팔렌검사 

2. 티넬검사

손목터널증후군의 가장 쉬운 예방법은 손목에 충분한 휴식

을 주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목을 부드

럽게 돌려주고 손을 뻗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등 중간중간 

휴식을 취합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손목터널증후

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

로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주 써서 손목 건강이 걱정된다면 

손목 보호용 키보드와 손목터널증후군 방지를 위한 특수 마

우스를 사용해보세요. 또한 손목을 보호하는 의료용 손목 보

호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손목터널증후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반

드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 전우주 강남 본 정형외과 원장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예방하세요!

* 손목터널증후군 관련 전문원고는 「산업보건」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